현재 대한민국은 미세먼니로 인해 경제적, 환경적, 건강적으로 피해를 입고있다. 먼저 미세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종류는 입자크게 에따라 나뉘어진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을만큼 작기 때문에 호흡기를 거쳐 폐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에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체내에 쌓이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수있다. 미세먼지의 성분으로는 황산염, 질산염, 탄소류, 흙먼지 등이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인 1위로 경유차가 선정이되어서 논란이 되고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경유세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이것으로 인해 경유세 찬반에 두고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경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서민들이 가장많이 쓰는 연료이다. 이러한 국민연료의 가격을 갑자기 올린다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타격인가.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중국의 영향으로 알고있고 어느정도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환경과학원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의 영향은 평소 미세먼지의 30-50% 이고 고농도 미세먼지인 경우에는 60-8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하였을때 우리나라의 영향도 평소의 경우에도 50% 정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그런데 다수의 매체에서 이러한 경우를 모두 경유차의 몫으로 돌리는경우가 다수있다. 실제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비산먼지(공사장, 공장, 타이어마모등)80.5%, 차량 8.3%, 항공선박 6.7%, 폐기물 소각 1.9%, 기타 약 1% 순이다. 이러한 통계를 봤을때 차량의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않은 수준이다. 또 과거를 예로 들자면 198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 시대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지금의 미세먼지 농도 보다 4배정도 높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그 당시에는 경유차뿐만 아니라 차자체의 수가 적었던 시절이다. 이러한 경우들을 봤을때 미세먼지와 경유차의 연관성은 매우적다는 것을 알수있다. 
 그렇다면 경유차와 미세먼지를 연결시키는 사람들과 여러매체의 심리는 무었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어쩌면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는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사실 경유차가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은 전혀없지는 않다. 그러한상황속에서  국가입자에서 중국을 탓 할수없는 입장도 있고, 또 꼭 필요한 공사장비를 탓 할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의 주범은 자연스럽게 그다음으로 수치가 높은 경유차에게로 넘어간다. 경유차와 미세먼지에대한 확실한 관계를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수도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줄일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일까? 아예 방법이 없는것은 아니다. 사실 미세먼지 세계적인 문제로서 여러각국에서 노력중이다. 그 중에서 3가지정도로 얘기할수있다. 첫째 지방단체와 정부의 정책으로 국내의오염기여를 줄이는방안, 둘째 개인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이용, 셋째는 국제협약의한 감축방벙이다.  첫째로는  경유세를 높이기보다는 노후화력가동을 중단하고, 전기차 확대를 위한 친환경정책을 하는것이다. 이는 실제로 매년 효과를 보고있다. 두번째는 어쩔수없는 월경 대기오염을 막고자 공기청정기나 개인마스크를 이용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감축할수있는 비율을 정하고 중국도 감축할수있는 비율을 제시하는것이다. 이러한 협약은 실제로 중국과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bookmark: _GoBack]  경유세가 인상이된다면 경유차를 타고있는 많은 서민들의 경제 사정에 큰 타격을 입힐것이다. 그리고 경유차를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에게는 생계위협 조차 될 수 있다. 경유차의 비유을 줄일수있다면 환경에 더 좋을수도 있다. 하지만 경유차를 줄이는 방법이 경유세인상이라면 이러한 방식은 엄연한 차별로 방식에 문제가 있다. 또한 미세멎와 경유차의 연관성은 적다. 경유차의 비율을 줄이는 방식을 경유세 인상이 아닌 친환경 차 지원 확대등의 차별을 주지않는 방식으로 행하여 져야한다. 또한 앞에서 말한 방식을 이용한다면 미세먼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것이다. 그러므로 미세먼지와 영향이 적은 경유차의 경유세인상은 인상되어서는 않된다.
